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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문정인)은 다음달 1일 '한일관계, 반전은 가능한가? 김대중-오

부치 미래파트너십 선언의 함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김대중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0월8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수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이 선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한 바 있다.

 

문정인 관장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전략의 원칙과 실재를 살펴

보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의 함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김대중과 한

일관계-회고와 전망'이라는 소주제에 대해 김상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발제(김대중의 대일본 전략-그 인식적 기초와 함의), 오코노기 마

사오 규슈대 특임교수의 발제(일본이 보는 김대중-1998년 한일 미래파트너십 선언을 중심으

로) 등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오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가한다.

 

10여분간 휴식 후에 '새로운 한일관계:반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두번째 섹션에서는 

박준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객원교수의 사회 아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의 발제(일

본의 시각에서),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의 발제(한국의 시각에서)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

다.

 

두번째 섹션의 토론 참석자는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명예교수, 오영환 중앙일보 전략기획부장, 

이낙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다.

 

오후 4시20분부터는 문 도서관장의 사회와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명예교수의 '한일관계와 김

대중'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참석자 전원 토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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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도서관이 최근 출간한 '한일관계와 김대중-민주주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출판기념회

도 동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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